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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 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탐색해보고 스마트미디어 중독을 예
방하는 융복합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문헌연구를 토대로 진행된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사회
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체계로는 스마트쉼센터, 한국청소년복지상담개발원, 아이윌센터 등 정부산하기관이 존재한
다. 그러나 이 예방체계들은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상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획일
적으로 규제중심이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선진국 사례를 통해 제시된 정책방안으로 규제보다는 책임감 있는 
사용의 교육, 가족 참여를 유도하는 개입의 강화, 유해환경 차단시스템을 확충, 그리고 지자체, 민간기관의 협력을 
통한 중앙정부의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스마트미디어 중독은 새롭게 주목을 받는 문제이므로 우리사
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주제어 :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체계, 융복합 정책, 개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roblems and status quo of the smart media addiction 
prevention system and to develop convergence policies to improve those system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notable results are as following; Since current facilities including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Center, 
Korea Youth Counselling and Welfare Institute, and I Will Center, tend to focus on restricting use of smart 
media, efforts from various ministries have not worked properly. Therefore, there needs to be more specified 
and customized services based on regions and ages. Following the precedent set by advanced countries, this 
study suggest alternative policies to help solving the problem including recommending responsible use of social 
media through education rather than regulations only, encouraging family participation and intervention, 
expanding harmful environment block system, and establishing a partner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under central government's control. Since smart media addiction is emerging concern, 
further researches will be needed for developing the Korean standard for prevention policy. 

Key Word : Smart Media, Addiction, Prevention System, Convergence Polic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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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는 생활 전반에 다양한 미디어매체가 활용되

는 미디어 시대다. 컴퓨터 보급을 시작으로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의 발달은 오늘날 우

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IT강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스마트미디어가 급속한 발

달을 이루고 있으며 미디어매체를 통한 다양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며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

다. 대부분의 디지털 기기들의 기능이 결합되어 있는 스

마트폰은 더 이상 단순한 통화수단이 아니다. 음악, 동영

상, 카메라, TV 시청, 정보검색 및 학습 등의 이용이 가

능하며, 은행업무, 회사업무 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시

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생활과 업무용으로도 사

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1,2]. 

하지만 스마트미디어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스마

트미디어 과몰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독의 부작용은 사

용자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3].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막론하고 스마트미디어를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스마트미디

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이 중에는 한순간이

라도 스마트미디어를 손에서 놓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

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많은 이들이 스마트미디어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4]. 또한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폭력성 게임이나 음란물 등의 반사회적, 

비윤리적 유해매체에 노출로 인해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

식의 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5,6], 사이버공간에서 이러

한 유해매체를 통한 쾌감을 추구하고 이러한 감정들을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반사회적인 문화도 문

제점을 가증시킬 수 있다[7].

스마트미디어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중독은 신체적 정

서적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미디어사용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불

안장애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다[8]. 특히 청소

년의 경우 스마트폰 자극에 자주 노출되면 뇌가 균형 있

게 발달하지 못해 주의력 결핍과 산만함, 과잉행동장애

(ADHD) 등을 일으킬 수 있다[9]. 뿐만 아니라, 스마트미

디어의 장시간 사용은 고개를 숙이는 자세이기 때문에 

목과 척추에도 무리를 주며, 이는 거북목 증후군, 손목터

널 증후군, 디지털치매증후군과 같은 신체적 질병으로까

지 이어질 수 있다[10]. 또한 전문가들은 스마트미디어 

중독이 인터넷 중독과 또 다른 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스마

트미디어에의 중독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

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한 대책이나 통제수

단은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3].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미디어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사회 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

펴보고 선진국의 정책들을 통해 스마트미디어 중독을 예

방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우리사회 스마트미디어중독 지원체계

2.1 스마트미디어 중독현황과 문제점

스마트미디어는 PC의 소형화된 운영체제를 탑재한 

기기에 무선 전화 통신 가능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듈이 추가된 휴대전화이며 인터넷과 통신기능이 결합

된 이동식 멀티미디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11]. 

스마트 미디어매체는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을 시작으

로 점차 스마트폰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스마트

폰의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나 사이버공간으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8만개가 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반면 악성댓글이나 유언비어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보안위협 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

력, 게임 중독, 사이버 음란물 범람 등 이에 따른 각종 사

회적 문제의 예방대책 마련은 시급한 과제이다. 오늘날 

스마트미디어가 우리의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을 

때 스마트미디어 중독은 청소년층뿐만 아니라 성인을 비

롯하여 전 국민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삶의 편리함을 가져온 스마트미디어는 과다사용으로 

인한 과몰입 현상에서 쉽게 중독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

다한 미디어사용에 대하여 “중독” 이라는 정신의학적 개

념은 Goldberg(1996)[12]가 인터넷 과다사용이 약물 중

독의 진단과 유사함을 지적하면서 일종의 행위중독으로 

개념화하면서 도입되었다[13]. 또 미디어중독은 미디어

에 대한 이용자의 과다한 집착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개인의 조절 및 통제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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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실되어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

게 되는 현상으로 정의하기도 한다[14]. 미디어중독의 원

인으로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미디어 자체의 특성, 미

디어 콘텐츠의 특성, 미디어 이용자가 속해 있는 환경 등 

다양한 차원에서 결합된 무수히 많은 요인들을 들 수 있

지만[15], 미디어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과 미디어의 이용 

동기 등의 상호작용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16].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조사한 스

마트미디어 중독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 29.2%, 

20대 19.6%, 30대 11.3%, 40-50대 12.7%의 순으로 나타

났다. 또한 만 3세 이상 59세 이하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자 1만 8,500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미디어 중독률은 

11.1%로 전년대비 2.7%가 증가되었다고 보고되었다. 특

히 청소년 스마트미디어 중독률은 29.2%로 전년(25.5%)

대비 3.7% 증가되었는데 이는 성인의 2배 수준으로 청소

년의 미디어매체 중독률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17]. 

2.2 스마트미디어중독 예방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미디어의 과몰입과 미디어 중독에 따른 문제점이 증

가함에 따라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독관

련 문제를 다루는 정부부처는 문화관광체육부를 비롯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양하지만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부처간의 업무중복과 혼란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지원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1 스마트미디어중독 예방 및 치료지원체계

스마트쉼센터1)  

스마트쉼터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

화진흥원 소속으로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각종 생활 장

애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2년 4월에 설립된 

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2015년 6월 스마트쉼센터로 이름

을 바꾸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중독 상담센터와 

연계된 지역별 인터넷중독 예방 상담 네트워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 스마트쉼센터는 

1) http://www.iapc.or.kr/(April 2, 2015)

인터넷중독 전문인력 양성,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인터넷

중독 가정방문상담, 그리고 미디어중독관련 조사 및 연

구 등 다방면으로 미디어중독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복지상담개발원2)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복지상담개발

원은 전국 청소년상담기관을 총괄하고 있다. 부모교육, 

또래상담, 품성개발 등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

책의 연구, 복지사업의 개발 및 운영, 분야별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부수사업을 진행하고 인터넷 중독예방 전문상

담자 양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등에서 청소년 대상 전문상담자 교육을 실

시하여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예방 및 지원·대처능력 향

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상담관련 전문가 양성프로

그램은 일부 상담학 전공자에만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

에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며, 현실

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많지 않다. 

I WILL센터3) 

I WILL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인터넷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으로 행동장

애를 나타내는 청소년 및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개인

상담을 비롯한 집단프로그램, 학교적응 준비활동 지원 

및 사후관리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 

WILL센터는 치료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상담 및 정신과적 약물치료 등의 의료적 접근과 지역 청

소년수련관 등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그

러나 I WILL 센터는 서울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

어 다른 지역의 미디어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사업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대한청

소년정신의학회와 함께 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를 포함하

여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통한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청

2) http://www.kyci.or.kr/index.asp(April 2, 2015)
3) http://www.iwill.or.kr/(April 2, 2015)



스마트미디어중독 예방체계 실태와 융복합 정책 연구

36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 Aug; 13(8): 33-41

소년 권익을 보호 및 증진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는 2005년부터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기반 조성 및 임상적 치료-재활 모델 개

발 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장애의 예방과 치료, 청소년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해 대한 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병원 연계를 통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한 지원 및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미디어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서적, 신체적 부작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역

별 치료센터의 확보 및 홍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2.2.2 미디어 중독 예방지원체계의 문제점 

우리사회의 미디어 중독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지원체

계는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음에

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도 스마트미디어의 과다사용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개별화된 서비스는 아직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중독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서는 연령별, 지역별 대상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사용자의 특성과 환경의 차이가 

고려된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기존의 중독예방 정책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

도 및 보호라는 목적으로 상담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만 3세에서 9세까지 유·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이용비율이 

52%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유·아

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매우 시급

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17]. 

또한 미디어중독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지원체계는 매우 부족하다. 한국청소년상담원 지

원기관에서는 각 지방과의 네트워크 구축망을 통한 프로

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고 접근성이 용이한 기관의 설치나 운영,  프로그램의 

보급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3. 외국의 스마트미디어중독 지원체계   

이번 절에서는 선진국의 미디어 중독 예방정책 및 지

원체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디어 중독예

방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1 미국

미국의 경우는 미디어중독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정

부차원 및 민간 차원에서의 자율적 규제로 이어지고 있

으며 정부의 강한 억압적 제재보다는 민간 주도적 자율

적 개입을 통한 실용적인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연구조사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민간기관이 주도적으로 미디어중독예방 및 대응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중독 예방교육 및 중독위험군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나 약물치료를 기본으로 하여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18].

2000년 의회에서 제정된 아동 인터넷 보호법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CIPA)은 공립학교 

및 공공시설에서 인터넷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방안으로

서 미성년자의 음란물 등의 유해사이트 접근을 금지시키

는 기술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 편

리성, 또는 필요성에 입각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연방 통신위원회,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또한 Young이 운영하는 

온라인 인터넷 중독센터(Center for Online and Internet 

Addiction)에서는 건강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인터넷 중독 치료도 역시 진행하

고 있다[19,20]. 

또한 미국정부는 미디어 과다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법적 강제보다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지도하고 학칙 등의 자율적인 규제1)를 강화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 영국

최근 몇 년간 인터넷 중독이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

는 영국에서는 12∼15세 청소년들의 87%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62%가 스마트폰을 

1) 예를 들면 대부분의 학교는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학칙을 규
정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아이패드, 카메라 등 개인용 테크
놀로지 사용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방과후 남기, 부
모통지, 압수, 토요일 출석, 단기정학 등의 자체적인 처벌규
정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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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1]. 영국의 커뮤니케이

션 규제기구인 Ofcom(Office of Communication)은 미디

어 방송에 대한 규제기관으로 텔레비전과 모바일 게임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검토를 하고 있다. 또 부모 및 교사를 위

한 교육을 통하여 CEOP의 Thinkuknow 프로그램을 무

료로 실시하여 부적절한 콘텐츠를 포함한 온라인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

로서 2006년 정부기관이 중독문제와 관련, 온라인 보호

센터를 출범하였으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OP) 주로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권장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센터를 

설립하여 각 지역마다 6개의 중독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2]. 

미디어중독에 대한 영국과 유럽 지역의 정부나 전문

가들은 미디어의 속성과 영향력에 관해 풍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교육적 관점을 중시한

다. 이러한 견해는 2006년 6월부터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의 적절한 이용을 위한 유럽 연구 프로젝트’(A Europe 

Research Project for the Appropriation of New Digital 

Media People)를 통해 시도하고 있다[19].

영국에서는 12∼15세 자녀를 둔 18%의 부모들이 자녀

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규칙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유해사이트의 접근 

차단하는 등 자녀의 휴대전화와 관련된 규칙을 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는 사이

버폭력(cyber-bulling)의 예방을 위하여 또래 사이버멘

토 육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3 독일

독일의 미디어중독예방 정책은 지역사회들 간의 네트

워크를 목표로 하며, 인간의 가치 및 미디어 교육의 증진

에 정책적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 스스로 과다

사용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책임감을 존

중하고, 학교 교사들은 학교 내 스마트미디어 사용이 다

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모든 교육적 수단을 

동원하여 자율적 규제를 통한  개입을 강조한다. 

청소년 유해콘텐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독일은 

TV,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청소년들에게 유해

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미디어매체를 제한하고 있다

[23]. 대표적인 예로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한 

청소년 미디어 약정이 있으며 2003년부터는 뉴미디어 청

소년 보호법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독일은 자율규제 방

안을 강조하고 있으며, 독일의 민영방송국과 인터넷의 

청소년 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Kommission fur Jugendmedienschutz, KJM)가 운영되

고 있으며,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합한 영상물은 청

소년의 활동시간을 고려하여 방송시간대를 제한하고 있

다[24]. 또한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위원회(Federal 

Department for Media Harmful to Young Persons: 

BPJM)에서 불법음란물로 판정된 매체는 방송을 금지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TV방송사에 청소년보호담당관을 

두도록 명시하고, 자율규제기관과 정부의 협력체계로 자

율규제에 따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 캠프를 통하여 인터넷 이용 대

신 야외활동 등 여러 가지 놀이문화를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정책

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제정

하여 시행하고 있는데[25], 청소년보호 정책은 공공기관

과 민간단체, 시민사회단체 간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독일의 JIM-Studie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잔인한 비디오물들이나 포르노

그래피를 블루투스(Bluetooth)를 통하여  쉽게 주고받는 

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규제보완을 위하여 새로운 논의

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3.4 일본

일본 정부는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

기 위해 2003년 6월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한 아동 

유인 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27]. 또 2001년에 설립된 일본 인터넷 협회에서는 인터

넷 동향조사를 통한 위기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검토, 

인터넷 이용에 대한 규칙, 필터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

발에 주력하고 있고, 기업 측면에서도 자녀의 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웹을 통한 

중독정보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미디어 중독 정보의 안

내 및 중독관련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유료사이트의 부당한 요금 청구 피해 예방을 위하여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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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 규칙과 예절, 이용지침 등을 제

작 배포하여 올바른 인터넷 문화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19, 28]. 

일본의 불법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아동포르노 규제 

중심이며, 2005년 총무성을 중심으로 ‘불법・유해정보에 

관한 정부 부처간 협조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

다. 또한 불법정보유통방지를 위한 법률 방안으로 아동

성매매,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 보

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18]. 

일본 총무성이 마련한 ｢스마트폰 안심･안전이용촉진

프로그램(スマ}ートフォン安心・安全利用促進プログラ

ム)｣(2012년 9월 발표)에 따라 공공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안전하고 현명한 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활동을 전국적으

로 전개하고 있다. 총무성은 스마트폰의 안전한 필터링 

서비스를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마트폰의 필터링 시스템 및 이용자의 연령확

인시스템을 정비 및 청소년의 개인 간 메시지 내용을 확

인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대상

의 인터넷리터러시 교육과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

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는 필터링서비

스의 보급 및 확산은 우리에게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준

다고 볼 수 있다

   

4. 논의 및 제언

4.1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스마트미디어 중독

의 예방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

안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마

트쉼센터, 한국청소년복지상담개발원, 아이윌센터 등 정

부산하 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예방

체계는 연령별,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대상 맞춤형 서비

스가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획일적이고 규제중심의 

예방정책이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외국의 정책 사례들은 우리사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첫째, 무엇보

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위하여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과 자율적인 책임성을 강조하는 중독 예방교육

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스마트기기의 사용법을 교육하여 스마트미디어 사용 예

절을 습득하게 하고 스마트미디어 중독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폐해 등의 부작용을 알려 경각심을 갖게 하며, 

사용자 스스로가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조절하고 효율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중독으로 가기 전

에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미디

어매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 또한 처벌이나 강제

보다는 중독 대상자 스스로 혹은 외부의 도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변

화과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둘째, 외국에서는 미디어사용을 제한하기 보다는 올바

른 사용을 권장하는 교육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

고 미디어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다양한 미디어가 개인 및 단체가 

이용할 경우 미디어의 속성과 긍정적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선진사례

에서처럼 자녀와의 스마트폰 관련 대화, 개인정보보호방

안, 유해콘텐츠차단방안 등을 포함하는 부모를 위한 지

침서를 발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모든 미디어매체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사이

트의 접속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

소년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마

련하여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유해사이트를 사전에 차

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보안과 제도 마련이 절실하

다고 보여진다. 우리사회에서는 2012년부터 인터넷 셧다

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청

소년들은 부모의 정보를 통해 아무런 제재 없이 성인인

증을 받고 있으며 성인인증이 없이 접속할 수 있는 성인

전용 및 유해사이트는 넘쳐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의 사례가 우리사회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요약하면 미디어중독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자율적 규제와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과 유해정보의 차단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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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ssues and Alternatives for prevention 
policy

Issues on Korean prevention system for smart social media

a lack of epidemiological studies on smart media usage

regulation only focused on youth

a lack of accessability and networking among prevention 

agencies

treatment rather than prevention

policy failure in customized prevention program based on 

ages and regions

Policy precedent set by advanced countries

financial support from government for research(USA)

various program reflecting smart media user 

characteristics(USA, UK, Germany)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addiction prevention including 

family, school, and community(USA, UK, Germany)

institutionalization of blocking access to harmful media 

contents(Japan, UK)

self-regulation through responsible use training (USA, UK, 

Germany, Japan)

  

4.2 제언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미디어중독의 효과적인 

예방 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처벌위주의 규제보다는 자율적 규제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프로그램에

서는 가족의 참여와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을 통해 

사용자 스스로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정보화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어

야 할 것이다. 

셋째,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들은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하게 폭력, 성인물 등 유해콘텐츠에 쉽게 접촉하

고 있으므로, 영국, 일본과 같이 청소년들이 유해사이트

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스마트미디어에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관리하에 지자체, 민간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미디어중독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

디어 중독예방은 공공 기관의 노력뿐 아니라 민간기관의 

신속한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도 잊지 말

아야 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미디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

하는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개인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

추어 탐색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선진국의 사례를 참

고하여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스마트미디어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고 

외국의 제도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문제는 연구결

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는 스마트미디어 중독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 지속적

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극복해가야 하는 과제다. 특히 스

마트미디어의 사용목적이나 실태, 연령, 지역적 특성 등

이 반영되고 우리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예방

정책이 후속 연구를 통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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